
적군의 ‘소형 드론’ 공격 막는 
초강력 레이저 방어무기 R&D 나선다

- 고등광기술硏,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기술 연구 나서
- 순간적으로 진행 경로 내의 소형 드론, 미사일 센서 등 손상 가능

▲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가 9일(월)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우 책임연구원, 기철식 부소장, 유관기관 
관계자 3명, 김형택 센터장, 전창덕 연구원장, 이영락 소장, 성재희 수석연구원, 배기홍 선임연구원, 
윤혁 선임연구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 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 같은 적군(敵軍)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국방기술 연구에 나선다.

* 초강력 레이저: 펨토초(10-15 초, 1천조분의 1초) 영역의 찰나의 시간 동안 테라와트(1012 와트, 

1조 와트)가 넘는 매우 높은 순간 출력을 가지는 펄스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모든 물체를 이온

화시켜 플라즈마 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

기존 레이저 무기가 빔의 지름이 가는 레이저를 물체에 장시간 쪼임으로써 물체에 

열을 누적시켜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이었다면,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물체를 손상시킬 수 있어 빠르게 적 무기의 핵심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어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지스트는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소장 이영락) 김형택 수석연구원 등 연구진이 [2021

년 방위사업청 재원]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전자장비 무력화용 초강력 레이저 및 레이저 플라즈마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일(월)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지스트 전창덕 연구원장, 이영락 고등광

기술연구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PAUL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스마트 국방기술의 요체로 주목받고 있는 초

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기술 연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기초과학적인 원리 증명 수준에 머물던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 플

라즈마 방어무기 기술이 실전(實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 되도록 연구·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가 공기 중에 진행하게 되면 이온화와 비선형 집속(focusing)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필라멘트 플라즈마가 발생, 광섬유와 

같이 초강력 레이저 펄스를 집속(빔의 지름을 가늘게 함)한 채로 킬로미터(㎞) 이상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면 정밀한 집속 장치 없이 레이저 진행 경로 내의 소형 드론, 미사일 센

서 등을 손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의 방향을 빠르게 스캔하면 공중에 필라멘트 플라즈마 방

패(Shield)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방패(Shield) 면적 내를 통과하는 공격 무기의 핵심

부를 손상시키는 방어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 필라멘트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Shield 방어 무기 개발 개념도:  초
강력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필라멘테이션 플라즈마를 스캔하여 2차원 플라즈마 쉴드 
구조를 형성. 플라즈마 쉴드를 지나가는 미사일 및 드론의 센서부를 필라멘트 플라즈마 내의 레이저
장과 고전자기장으로 손상시킴. 



아울러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를 공기 중에 집속하여 중금속 등에 조사하면 고전자기

장 플라즈마와 방사선이 발생해 순간적으로 높은 세기의 EMP*를 발생시킬 수 있다. 

* EMP(Electro-Magnetic Pulse): 고강도 전자기 펄스. EMP는 전자회로에 과전류를 유도하여 통신 
장비, 컴퓨터, 전산망, 군사용 장비 등을 마비시킬 수 있다.

▲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 플라즈마 기술 이용 원격 정밀 EMP 발생 무기 개발 개념도: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를 중금속 탄환에 원격 고강도 집속하여 고밀도 고에너지 플라즈마를 형성. 중금속 플라즈마에
서 발생하는 강력한 EMP를 이용하여 주변의 전자장비 및 드론을 마비시키는 EMP 발생. 

연구팀은 기존의 기초 연구용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의 복잡한 구조와 진공 챔버 등을 

단순화하고 안정화하는 신기술 개발하고, 이를 대기 중에 집속하여 고밀도 고전자기장 

플라즈마 발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될 기술은 향후 레이저 방사선 암(癌) 치료, 초정밀 의료 영상, 원격 위험물 탐지, 

원격 대기질 정밀 측정, 초정밀 비파괴 검사, 실시간 정밀 물질 분석법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는 페타와트(1천조 와트) 레이저 시설 구축을 위한 극초단광

양자빔사업(2003~2012년),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한 상대론적 플라즈마 현상을 연구

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2012년~현재) 사업 등을 통

해 초강력 레이저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기초과

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 의료, 안정, 정밀 측정 등의 다양한 응용 연구에 나서

고 있다.

센터장을 맡은 APRI 김형택 수석연구원은 “최근 소형 드론 네트워크 공격, 휴대용 미



사일 공격, 무인 로봇 공격 등 스마트 공격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새로운 방어무기 

개발이 시급하다”며 “초강력 펨토초 레이저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로 다수의 

소형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어 적군의 스마트 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가 9일(월)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기홍 선임연구원, 윤혁 선임연구원, 기철식 
부소장, 이영락 소장, 전창덕 연구원장, 김형택 센터장, 유관기관 관계자 3명, 성재희 수석연구원


